
코긴자수
 쓰가루 의  수예

함 께  걷기

츠가루  탐험

수공업  탐방

「쓰가루코긴자수가 생기기까지」

일찍이 농민은 자생하는 삼베 또는 모시풀로 실을 만들고 천을 짜며 가슴과 등에  코긴자수를 누비는 

흐름으로  작업복을 만들었습니다.히로사키 코긴연구소(쇼와37년 설립)에서 삼베 방직부터 재단,

바느질,마무리까지 견학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여성들은 삼베에 목면실로  보온성을 높이면서
보장하고  아름다운 무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에도 시대 (약1600년쯤) 쓰가루 농민들은 삼베로 만든 옷밖에 입을수 없게끔 정해져 

있었기때문에 목면실로 자수를 놓아 옷의 보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에도 시대(약1600년쯤)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약1800년쯤)초기에 자유로이 옷을 선택해 입을수 있게 되자 생활의 

낙으로서 농촌의 여성들은 무늬를 누비면서 서로 아름다움을 겨루기 시작하였습니다 . 쓰가루 

코긴자수는 면포가 유통되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지만 쇼와초기에 민예운동을 일으킨 

유종열이 저작 『공예』14호에서 「이름도 없는 쓰가루 여성들이여 이토록 아름다운것을 

남겨주었구나」라고 코긴자수의 아름다움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코긴자수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도코

쓰가루 코긴자수는 자수의 일종으로 천의 세로 

발에 땀을 1・3・5・7 홀수로 세면서 뜹니다. 

"기초무늬를 「모도코」라고 합니다. 

「모도코」에는 「테코나」「마메코」「후쿠베」등 

쓰가루 사투리의 이름이 지어져있으며 현재 40

여종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도코」를 짜 맞춤으로 크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무늬를 짜낼수 있습니다.

니시코긴

니시메야촌,히로사키시 이와키지구, 소마지구등 히로사키시 

서부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모시의 가는 실로 짠 천에 

누비기때문에 무늬가 촘촘합니다.산에서 숯바구니같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어깨부분을 감색과 흰색의 줄무늬로 

보강하는것이 특징입니다.

미시마코긴

구 카나기마치(현 고쇼가와라시)를 중심으로 구 샤리키무라,구 

고쓰쿠리무라(현 쓰가루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깨에서 등까지 

굵은 삼단의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냉해나 

흉작이 많은 지역이였기때문에 명인이 적었던 원인인지 지금까지 

남겨진 작품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히가시코긴

구로이시시,히라카와시,히로사키이시카와지구등 히로사키의 

동부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굵고 거칠거칠한 삼실로 짠 천에 

누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판에서 뒷길까지 크고 선명하게 

똑같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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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류의 코긴자수

「코긴자수의 작업순서」1.짜기 2.도안 3.실 선택 4.재단 5.누빔 6.다림질 7.가공 8.마무리

비늘 모양

고양이의 눈

말의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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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가루 공방

여성들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에도 시대(약1600년쯤)부터 여성들은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에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 

쪽빛 삼베에 하얀 목면실로 열심히 누볐습니다.

쭉 뽑아 뜨는 바늘귀가 이윽고 바싹 죄어진 아름다운 

능형무늬로 변해 사람들은 이것을 코긴자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업복을 따뜻하게 보강하고 꾸미었을 때부터 써 있는 

도형은 「제약속에서 탄생한 검소한 아름다움」으로서 

지금도 쓰가루지방(히로사키 주변) 생활의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함집과 도장케이스를

사버렸습니다

그린 멀티숍

오리지널 코긴

전통적인 무늬를 

소중히 여기면서 

색조조합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

등으로 코긴을 
느끼며서 마시는 
커피는 맛있다

코긴자수 소파...
앉기 편해다...

500엔

설명서

바늘

천

실

하나둘셋...

하나들...

어?

귀중한 옛 작품으로부터 사토씨의 
작품까지 압권!뜨다 만 코긴이 
여기저기에 .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일을 

시작하는듯...

「오늘은 어느것을 뜰까　」

옛 작품의 농부의 

작업복이 지나치게 멋짐!

쓰가루의 여성은 
세련되고 매력이 있음

고급 의상점의 

원피스같아요. 

코긴자수 아이템을 주문 받고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기쁘게도 쓰가루 

코긴자수제품의 주문 제작이 능합니다!

조합은 자유입니다.

코긴 실・삼베 
무늬 샘플도 
많습니다.

한 땀 한 땀 뜨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 상품을 

얼마나 싸게 잘 산 

물건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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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즐거움

6가지 애플파이를 먹고 

비교해봅시다

시나몬맛이 나는 사과가 
가득 들어있는 '나이스 
라이프'라는 가게의 
애플파이를 추천합니다

바닥타일 또는 
창틀, 건물도 
매우 근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두리번두리번거
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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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천,바늘,선이 풍부하다

［아이템 숍 쓰키야］

양옥에 잘 어올리는 코긴자수

［스타벅스 히로사키 공원앞점］

아오모리현 내외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ㅔ

［쓰가루 공방］

애플파이가 맛있다

［다이쇼 낭만다방］

 옛 작품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사토요코 코긴 전시관］

   현대적이고 귀여운 코긴자수

［그린］

장인의 수제 공예품이 놓여있다

［도테 상자］

가게 주인이 손수 물들인 초목염 또는 

쪽염색을 한 코긴 실은 촉감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한 달 에  한 번씩  코긴자수  

워크샵을 개최.재료비와 1

주문으로 참가 할수 있습니다.

무늬가 세로 길게 누벼지는 코긴전용천이나 

잘 갈라지지 않는 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긴자수를 보고 접하고 누벼봅시다

코긴자수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분에게 메이지(약1800년 쯤) 시기의「옛 작품」을 접하고 코긴자수 도구를 구매할수있는 사토요코 

코긴전시관을 추천합니다. 여기저기의 가게에는 현대적인 색조의 실과 천으로 누빈 명함집 또는 파우치등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아서 

눈이 쏠리게 됩니다. 걷다가 힘드시면 후지타 기념정원내에 있는 「다이쇼 낭만다방」으로 오십시오. 애플파이를 먹고 비교하면서 

「사과의 마을 히로사키」를 충분히 즐기세요.

쓰가루코긴자수 여행지도
코긴자수를 볼때마다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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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岩木地区］

岩木山

クラフト&和カフェ匠館

どて箱

ホテル

도테 상자

［弘前市中心街］

岩木茜橋

자수공구를 구입.컵 받침이라면 간단
하다고 생각한다면 재빨리 발의 
세는 법에 부   쳐 볼까요!


